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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통유리 등 고반사율의 외장재가 적용되는 커튼월 구조 

건축물의 증가와 이로 인한 태양반사광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침해는 2004년 인근 I 아파트로 인한 봉은사의 문제

제기[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다행히 봉은사의 

경우 개발사인 H 건설과 법적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반사

광 차단시설의 설치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다른 분쟁사

례들에서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해결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2][4].

태양반사광 환경피해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주로 환

경피해 정도(피해시간 및 영역)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 현

장측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평가용 프로

그램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 그리고 태양반사광 발생

을 억제하기 위한 건물외관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태양반사광을 단순한 환경침해 

원으로 해석하고 반사광 발생을 방지 또는 억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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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결방안에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

나 최근 태양반사광을 인접한 주변 고층건물로 인한 일

조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빛으로 해석할 수 있고 피해근

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5]에 비추어 앞선 

연구결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즉, 태양반

사광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태양반사광의 물리적 영향에 더하여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접한 거주민들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연

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는 태양반사광의 발생이 예측되는 수도권 소재 건

축물을 대상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

경피해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태양반사광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

이 있다. 연구결과는 수행중인 태양반사광 평가 및 제어

기술 개발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태양반사광 환경피해에 대한 주관적 분석

을 실시하기 위하여 최근에 완공된 수도권 소재 커튼월 

건축물을 조사하여 태양반사광 발생이 예측되는 5개 건

축물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건축물 주변 보행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 및 1:1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문항의 유효성을 검증한 예비조사 이 후 각 건축물 

별로 40건의 유효설문을 수집된 설문에서 선정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빈도, 일원분산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반응을 통한 태양반사광 환경피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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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2.1 태양반사광 사회적 분쟁

태양반사광에 따른 환경침해에 대한 사회적 분쟁은 

2004년 봉은사에 의해 제기된 법적소송을 시작으로 서초

동 교회, 해운대 I 아파트 등 다양한 통유리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례 중 봉은사와 서초동 교회의 경

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법적

분쟁 사례가 2012년 857건에서 2014년 1571건으로 약 2

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

력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6].

 즉, 2009년 소송이 시작된 부산 I 아파트의 경우 2010

년 1심에서 소송이 기각되었으나 2013년 2심에서 원고일

부 승소하여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였고 현재 대법원 심

의가 진행 중에 있다[3]. 또한 분단 N사옥의 경우에는 

2013년 1심에서 정신 및 재산상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으

나 2016년 항소심에서 피해정도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

지 않은 것으로 판결하였다. 현재 이 사례 역시 대법원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5]. 이외에 부산 L 백화점, 광교 A 

빌딩, 대구 LIG 빌딩, 제주 L 호텔과 S 화재빌딩 등 많은 

태양광반사 눈부심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7].

 

 

 

 

 

Figure 1. Reflected Sunlight Cases by Glass Building Exteriors

2.2 태양반사광 관련연구

태양반사광 환경침해에 관한 연구는 크게 시뮬레이션

과 현장측정을 통하여 수행되어 왔다. Kim etc(1996)은 현

휘지수(Glare Index)의 개념을 공동주택에 적용하여 주거

공간의 태양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피해를 분석하였다. 

Lee etc(2008)은 외장재로 고반사율 건축자재를 적용한 

건축물의 반사광 영역을 분석하고 경면반사로 인한 눈부

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Yun etc(2011)은 Radian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주거공간의 빛환경 평가연구를 통해 블라인드가 설치된 

창 조건에 따른 현휘지수를 평가하였다. Jung(2012)은 경

면반사에 의한 반사영역 예측 평가모델을 제안하고 커튼

월 건축물을 대상으로 방향별 반사면적 비율을 평가하고 

있다. Kim(2013)은 커튼월 경면반사로 인한 불능현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법을 제안하며 Ecotec과 Radiance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시간과 방향에 따른 경면반사 영

역을 평가하였다. Park etc(2017)은 커튼월 인접 건축물의 

위치에 따른 실내 자연채광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국외연구로 Marc etc(2006)은 LA에 소재하는 Disney 

Concert Hall을 대상으로 불능현휘(12,000cd/m2 초과) 유발 

입면을 분석하고 반사 패널을 사포로 처리한 패널(sanded 

panels)로 대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Shih etc(2001)은 도심

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영역에 따른 계절별 반사영역을 

평가하고 반사광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방안을 제안하

고 있다. Jae etc (2017)는 눈부심을 발생시키는 건축물 

표면휘도 평가를 통하여 22,500cd/m2를 주변의 밝기와 관

계없이 불퀘현휘를 유발할 수 있는 절대휘도로 제안하였

다. Krimpalis etc(2015)는 태양반사광의 경면 및 확산반사

에 따른 반사율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모형실험을 통해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Brzezicki(2012)은 유리외장 건축물

의 태양반사광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용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건축물 형상, 향 그리고 시간에 따른 반사영

역을 평가하였다.

3. 설문조사 개요

3.1 설문조사의 특성

태양반사광에 대한 반사광 유발 주변 보행자의 주관적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는 응답자에 대한 기본정보 

및 태양반사광에 대한 사전지식 여부, 눈부심 경험 및 불

쾌정도 등 모두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5개 커튼월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8

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맑은 날에 한정하여 

진행하였고 천공휘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 건축물과 100m 이내로 이격된 남측방

향에서 실시하여 모두 257건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이 중  

유효설문지 200건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러므

로 각 건물별로 40부의 설문결과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관적 반응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일원분산분석을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구성 및 분석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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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Questionary Composition 

Building 1 Building 2 Building 3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Facade Materials : Aluminium & , Double-glass

Table 2. Subjected Building for Study

Building 4 Building 5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Facade Materials : Aluminium & , Double-glass

3.2 응답자의 특성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32명(60.7%) 그

리고 여성 68명(39.9%)로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나이는 20

대 65명(32.7%), 30대 88명(44.0%), 40대 32명(16.0%) 그리

고 50대 이상의 응답자가 15명(6.7%)로 분석되었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위치에 따른 응답자는 태양반사광이 발생

하는 건축물과 50m 이내의 근거리 지역에서 83명(41.4%), 

75m 이내의 중거리 지역에서 59명(29.6%) 그리고 100m를 

초과하는 원거리 지역에서 78명(28.9%)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06명(53.0%)로 가장 많

았으며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응답자가 

148명(74.0%)로 단순방문자 52명(26.0%) 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Occupation  Residential Periods

Figure 2. General Information

3.3 태양반사광에 대한 사전지식

뉴스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태양반사광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

자의 60.0%(120명)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태양반사광에 대

한 경험 그리고 주변 반사광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

지여부는 모두 72.4%(149명)로 태양반사광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이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rior Knowledge Prior Experience  

Figure 3. Prior Knowledge &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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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태양반사광 피해분석

태양반사광 개념과 눈부심 발생 건축물에 대해 설명한 

후 태양반사광 인지 및 눈부심에 관한 5점 척도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그림 4). 태양반사광 건축물 인지 및 눈

부심 경험은‘보통’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나 태양반사광

을 자주 인지하는 응답자가 34.2%(68명)이나 눈부심을 자

주 경험하는 응답자는 16.4% (33명)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태양반사광을 가끔 인지하는 응답자

는 2.6%(5명)이나 눈부심을 가끔 경험하는 응답자는 

2537%(52명)으로 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ognition Experience

Figure 4. Reflected Sunlight Recognition & Experience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눈부심 정도는 눈부심을 지각하

지 못하는 응답자가 19.7%(39명)으로 그리고 단순 불편함 

이상을 호소하는 응답자가 66.5%(133명)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들 응답자 중 심각한 정도의 불쾌글레어를 호소

하는 응답자는 19.1%(38명)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응답자

의 평균값은 3.9로‘단지 불편한’정도의 눈부심을 호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양반사광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적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는 50.7%(101명)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자

는 13.1%(26명)로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Glare Levels Regulation Necessity

Figure 5. Glare Levels & Regulation Necessity

3.4 거주기간에 따른 반응분석

거주기간에 따라 태양반사광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결

과 거주기간에 따라 태양반사광에 따른 눈부심의 불쾌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의수준 0.000). 

거주기간에 따라 단순방문자는‘눈부심 지각 가능 수준

(just perceptible 평균 2.1)’이지만 1년 이하 거주자는 

‘눈부심 인지 수준(perceptible 평균 3.7) 그리고 1년 이

상 거주자는‘눈부심으로 불편한 수준(uncomfortable 평

균 4.6)’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적규제 필

요성에 대하여도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유의수준 0.016) 단순방문자는‘보통(평균 2.9)’

수준, 1년 이하 거주자는‘단순필요(평균 3.1)’수준 그리

고 1년 이상 거주자는‘필요(평균 3.7)’수준으로 필요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quare 
Sum

df
Square 
Mean

F Significance

Glare 
Levels

Between 
Group

183.8 7 26.26 11.6 0.000

In 
Group

319.6 142 2.252

Sum 503.4 149

Regula
tion

Between 
Group

17.616 7 2.517 5.76 0.016

In 
Group

139.7 142 0.962

Sum 156.9 149

Table 2. One-way ANOVA by Residential Periods 

Figure 6. Glare Levels by Residential Periods

Figure 7. Regulation Necessity by Residential Periods

3.5 사전지식에 따른 반응분석

태양반사광에 대한 사전지식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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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지식에 따라 태양반사광에 따른 눈부심의 불쾌

감 정도와 법적규제의 필요성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유의수준 0.000). 사전지식이 있는 응답자

는‘눈부심이 불편한 수준(uncomfortable 평균 5.3)’으로 

매우 높으며 사전지식이 없는 응답자는 ‘눈부심 지각 

가능 수준(just perceptible 평균 2.4)’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적규제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전지

식이 있는 응답자가‘필요(평균 4.1)’수준으로 분석되었

고 사전지식이 없는 응답자는‘보통(평균 3.0)’수준인 것

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Square 
Sum

df
Square 
Mean

F Significance

Glare 
Levels

Between 
Group

207.0 2 103.5 50.1 0.000

In 
Group

307.5 149 2.064

Sum 514.6 151

Regula
tion

Between 
Group

20.60 2 10.30 11.1 0.016

In 
Group

137.2 149 0.921

Sum 157.8 151

Table 3. One-way ANOVA by Prior Knowledge 

Glare Levels

 

Regulation Necessity

Figure 8. Glare Levels & Regulation Necessity by Prior 

Knowledge

4. 결 론

수도권 소재 5개 커튼월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반사

광에 대한 인접 거주민의 주관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태양반사광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0%로 분석되나 주변 건물

에 의한 태양반사광을 경험 또는 인지하는 응답자는 70%

를 넘어 태양반사광 문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눈부심을 유발하는 건축물을 인지하는 

응답자와 눈부심 경험사이에는 유사한 응답율을 보이며 

건축물 인지는 자주 있으나 눈부심 경험은 가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양반사광에 의한 눈부심을 경험한 응답자의 눈부심 

정도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 이상이 66% 이상으로 대다수

를 차지하며 심각한 수준의 불쾌글레어를 호소하는 응답

자도 19%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법적규제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약 87%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고 5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때,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은 약 13%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양반사광에 대한 사전지식 여부 및 거주기

간에 따른 응답자의 주관적 반응은 눈부심 정도 및 법적

규제 필요성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그리

고 사전지식이 있는 응답자에서 태양반사광에 대해 부정

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태양반사광

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평가기술 및 법적규제 방안

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는 태양반사광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

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앞으로 

현장측정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물외피의 표면휘도 

예측 및 눈부심 가능성 평가 등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

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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